
사랑하는 밀알두레 가족 여러분!

7,8월 신교장의 러브레터 주제는 초등과정의 ‘나의 작은 박물관’ 일명 ‘나작박’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나작박’ 담당 최서연 선생님과 ‘나의 작은 박물관’ 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나작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밀알두레학교 초등과정에는 해마다 특별한 박물관이 열립니다. 귀한 유물이나 유명한 미술품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
하고 궁금해 하는 것이 전시되는 ‘나의 작은 박물관’, ‘나작박’입니다. 아이들은 방학 동안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관찰
하고 탐구한 뒤 친구와 동생들에게 발표합니다.

신 교장: 선생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발표가 있나요?
최서연 선생님: 오리를 좋아한 아이가 유정란을 구해 직접 부화시키고 오랫동안 키운 뒤, 성장 과정과 함께 실제 오리
를 학교에 데려와 발표했어요. 그 관심은 이후 동물과 생명,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샐러드 채
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달팽이를 키운 아이도 기억나요. 어떤 먹이를 좋아하고 얼마나 먹는지를 어머니와 함께 관찰해 
발표했지요. 평범한 일상에서 만난 작은 생명을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의 깊은 배움이 된 것입니다.

동물이나 과학만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글과 그림으로 동화를 만든 아이, 그림 그리는 방법을 동생들에게 
가르쳐 준 아이, 좋아하는 축구선수들의 나라·소속 팀·득점 기록을 표로 비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 안에 있는 생
각과 경험, 상상력과 재능이 모두 박물관의 전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신 교장: 발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최서연 선생님: 동생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먼저 발표해요. 교사는 목소리 크기, PPT의 글자 
수, 설명 방법 등을 지도하고 친구들도 솔직한 반응을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내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았구나”라는 것
을 스스로 깨닫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동생들이 ‘부화’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에서 깨어났어”라고 바꾸어 설명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계획하고 구
성하는 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힘,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 교장: 나작박의 가장 큰 교육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최서연 선생님: 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수용받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친구가 발표 주제에 관심을 보이
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뭐야?”, “이상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네 이야기를 들
어볼게”라고 받아들여 줍니다. 1학년 때부터 발표자와 청중의 역할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관심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
어요.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존중받을 수 있구나”, “나에게도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있구나”라는 자기 긍정을 
경험합니다.

나작박은 초등과정 동안 계속됩니다. 해마다 선택한 주제는 한 아이의 ‘관심의 성장 기록’이 됩니다. 아이는 이를 돌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어떤 일을 오래 탐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자
신의 진로와 소명을 찾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를 같은 길로 데려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자라도록 돕는 일입니다.

‘나의 작은 박물관’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만든 작은 전시회이고 작은 발표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관심과 
다름을 귀하게 여기는 밀알두레학교의 교육문화를 보여 주는 너무나 큰 박물관입니다. 이 보다 더 큰 박물관이 없을만
큼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내가 발견한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어.”
“그렇구나. 너는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네 이야기를 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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